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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 - 법조인 동정

〈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은 17일 오

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소회를 묻는 

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〉

한 장관은 “법무부 일은 국민 안전과 권익을 

보호하는 것이고,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

잘하고 싶었다.”며 “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

겠다.”고 다짐했다.

한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 수십여개

가 청사 앞에 놓여 있었다.

한 장관은 ‘어떤 점이 부족한가’라는 질문을 

받고 “정부가 낸 법안들 중 아직 제대로 국회

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.”고 답했다.

이어 “제가 국민들께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

었을 것 같다.”고 덧붙였다.

한 장관은 “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

지 않을까 싶다.”고 말했다.

그러면서 “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저

희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

하겠다.”고 강조했다.

한 장관은 참여연대가 ‘검사의 나라, 이제  

1년’ 보고서를 이날 발간한 것을 두고 ‘누구라

도 자기 주장은 할 수 있는 것’이라고 말했다.

다만 한 장관은 ‘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

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

것’이라고 지적했다. 

참여연대가 정권이 교체되자, 다시 ‘심판’인 

척하고 있다는 것이다.

한 장관은 참여연대와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.

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1년 

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

자 8인을 발표했다.

참여연대는 교체 대상 1순위로 한 장관을 

지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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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비판하는 분들도 감사”


